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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까지�아라리오갤러리�서울에서

인도�여성작가�날리니�말라니�개인전

영상,�회화와�퍼포먼스�등�선보여

영국�내셔널갤러리의�명화들이�애니메이션으로�변신했다.�작가가�손으로�그린�아이패드�애니메

이션은�빠르고�경쾌하게�움직이며�고전�명화를�지우고,�재해석한다.�영상과�함께�고대�신화�트로

이의�몰락에�대하여�이야기하는�여성�예언자�카산드라의�내레이션으로�공간은�가득�채워진다.

인도�현대미술을�대표하는�여성�미디어아트�작가�날리니�말라니(77)의�대표�영상작품�‘My

Reality�is�Different’가�한국에�왔다.�2020년�내셔널갤러리�컨템포러리�펠로우쉽�수상�계기로

제작되고�2022년에�영국�런던�내셔널갤러리에서�전시된�이�작품은�34개의�아이패드�애니메이

션으로�구성된다.�9개의�프로젝터를�통해�투사된�이미지들은�서로�겹쳐지며�공간을�가득�채운다.

9채널�애니메이션�‘My�Reality�is�Different’�[아라리오갤러리]

경제

아이패드�애니메이션이�된�내셔널갤러리�명화들



아라리오갤러리�서울에서�10월�21일까지�날리니�말라니의�개인전�‘My�Reality�is�Different’를

개최한다.�말라니는�회화,�드로잉,�비디오,�영화,�애니메이션,�설치�미술�등�다양한�매체를�사용하며

50년간의�실험적이고�혁신적인�작업을�해왔다.�철학,�역사,�신화�속에서�다뤄지는�다양한�주제와

인물들을�등장시키며�불평등,�폭력,�사회적�억압�등�특히�여성과�연관된�문제들을�다뤄온�작가로

영국�런던�내셔널갤러리(2022),�홍콩�M+(2022),�영국�런던�화이트채플�갤러리(2021),�프랑스

파리�퐁피두센터(2017),�등�20여�개�이상의�미술관에서�개인전을�개최했다.

아라리오갤러리�서울은�작가의�최근�영상,�회화,�드로잉�작품을�전관에�선보인다.�지하�1층에서는

‘City�of�Desires’라는�제목의�날리니�말라니의�신작�벽�드로잉/지우기�퍼포먼스가�갤러리�지하

벽면에�실현된다.�1992년부터�현재까지�지속적으로�진행되고�있는�이�시리즈는�기억과�잊음,�전

통과�경험이라는�주제를�다룬다.�날리니�말라니와�현지�여성�예술가들과의�협업으로�완성되는�작

품은�최근�캐나다�몬트리올�미술관의�개인전(2023)에서�선보였다.�이번�신작에서는�한국�여성�작

가�심래정,�이예주�등�한국�여성�예술가�5명이�날리니�말라니가�소통하며�벽화�페이트와�드로잉�작

업을�진행하고,�전시회�종료�시점에�작가의�감독하에�벽화의�지우기�퍼포먼스가�이루어진다.

1�층은�‘My�Reality�is�Different’가�전시된다.�3층에서는�날리니�말라니의�‘Ballad�of�a

Woman’�회화�작품이�전시된다.�총�7개의�대형�리버스�페인팅(reverse�painting)�패널이�이어

져�하나의�회화�설치�작품이�되는�이�작업은�흔히�전시되지�않는�대형�작품으로�7년�만에�4번째�소

개되는�회화들이다.�1962년�폴란드�시인�비스와바�쉼보르스카의�‘발라드(Ballad)’에서�영감을

한국�예술가와�협업한�벽화�‘City�of�Desires’는�전시가�끝나면�퍼포먼스를�통해�지워진다.�[아라리오갤러리]



받은�내용으로�살해당한�한�여성의�이야기를�전한다.�동일한�주제의�작품을�4층에서는�영상�작품

으로�만나볼�수�있다.

날리니�말라니가�직접�손으로�그린�애니메이션�이미지들은�살해당한�여인이�사후�세계에서�살인

자를�보호하기�위해�본인의�죽음에�대한�흔적을�지우는�행위를�보여준다.�이러한�행위는�사회에서

여성이�짊어지는�과도한�자기희생의�짐을�상징하며,�작가는�이러한�작품을�통해�여성들이�삶에서

이뤄낸�희생과�고통의�문제를�주의�깊게�들여다보게�한다.�선명하고�대담한�색상,�역동적인�선과

움직임이�특징인�날리니�말라니의�영상�작품에서�밝고�화려한�시각적인�특징과는�달리�펼쳐지는

다소�어두운�이야기는�작가가�만들어�내는�화려한�선들에�가려지고�숨겨진다.�본�영상�작품은�최

근�2023년�몬트리올�미술관의�디지털�캔버스�프로젝트의�일환으로�미술관�건물�외벽�전체에�영

상을�투사하여�소개된�바�있다.


